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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대: 겐오 2년(1320)

　고잔지 절은 고안겐자쿠가 창건했다. 본래는 임제종(불교 선종의 한 종파) 사찰이었으며 조후쿠지 절이라고 불렸다. 에도 시대에 들어 

조후번을 다스렸던 모리 번주 가문의 위패를 모시는 절이 되어 조동종(불교 선종의 한 종파)으로 개종하고 쇼잔지가 되었다가 훗날 조오 

원년(1652)에 고잔지로 이름을 바꿨다. 불전 내부 기둥에 ‘此堂元応二年卯月五日柱立(이 불당은 겐오 2년 4월 5일에 첫 기둥을 세웠다)’

라는 묵서가 있어 겐오 2년(1320)에 건립된 것으로 본다.

　구조 형식을 보자면, 정면과 측면이 세 칸(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칭함)씩인 사각형 구조로, 외부에 1층짜리 처마가 둘러쳐져 

있고(一重裳階付) 팔작지붕(入母屋造)은 히노키 껍질을 얇게 벗겨 여러 겹으로 겹쳐 마감(檜皮葺)했다.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둔 쓰메구미(詰組), 처마를 지지하는 서까래가 부채꼴로 배치된 오기타루키(扇垂木, 고잔지 불전에는 모퉁이만 부채꼴로 

만든 스미오기가 적용됨), 기둥 밑의 주춧돌 등, 선종이 전래되면서 함께 중국에서 전해진 선종 건축의 순수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공포의 

일부인 첨차의 하단이 거의 원호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는 것도 선종 양식 건축의 특징이다.

　또한 선종 양식 건축의 의장적 특징으로 창문 형상이 불꽃 모양인 가토마도(火灯窓/花頭窓)와 파도 같은 곡선을 그리는 나미렌지(波連子) 

등도 갖췄다.

　내부는 외관과 마찬가지로 쓰메구미이며 일부 기둥을 배치하지 않고 술병 모양의 동자기둥(大瓶束)으로 상부를 지탱하여 본존이 안치된 

안쪽 공간(内陣)을 넓게 확보했다. 바닥은 기와를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전면에 깐 마름모깔기를 했다. 천장은 반자널을 지지하는 반자틀 

등을 사용하지 않은 가가미텐조(鏡天井)이며, 일본 전통 종이에 마루야마 반카가 그린 만병초 그림이 붙어 있다.

　다이쇼 7년(1918)에 해체 수리가 진행되어 그 이전에 개량한 지붕 형태와 기와 등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